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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통해 제주도, 우도까지 로켓배송이 가능한 이유 공개
주문시 물류센터에서 배송캠프까지의 배송 단계 줄여 빠른 배송 가능
우도에 쿠팡카가 직접 승선 후 배송해 추가 배송비도 없고 2일만에 배송

2022. 7. 7. 서울 — 쿠팡은 쿠팡 뉴스룸을 통해 제주도 우도 로켓배송 과정을 담은 ‘제주도 로켓배송 물류 과정 추적기’를 공개했
다.

쿠팡은 지난 2020년부터 제주에도 로켓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주문해도 최대 2일 안에 배송이 보장되며 쿠
팡친구들이 직접 배송한다. 제주 시내 뿐 아니라 부속 도서인 우도에 있는 고객들도 로켓배송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영상에서는 쿠팡이 우도까지 로켓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배송 과정을 담았다. 쿠팡은 제주에서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해당 상
품이 있는 물류센터에서 30분 내로 상품이 실려 바로 제주행 항구로 이동한다. 상품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제주행 배를 탈 수 있
게 자동으로 출고한다. 제주로 떠나는 경상남도 삼천포 등 여러 항구로 도착한 간선 차량은 바로 배에 그대로 승선한다. 덕분에 다
음 날 새벽 제주항에 도착해 배송이 시작된다.

제주항에 도착한 간선차량은 바로 각각 배송캠프로 이동해 고객 배송지로 바로 배송이 이루어진다. 우도로 가는 상품들은 아침에
우도로 가는 쿠팡카에 올라 배송돼 하루 만에 고객이 상품을 받아 볼 수 있다. 이러한 빠른 배송은 일반 택배사들 대비 복잡한 물류
프로세스 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였기 때문에 가능하다. 일반 이커머스 주문 건은 여러 배송 단계를 거쳐 최대 일주일 소요되는 데에
비해 쿠팡은 4단계의 ‘앤드-투-앤드’ 배송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단 하루만에 배송이 이루어진다.

우도 주민들은 쿠팡은 빠른 배송이라 좋다고 말하며 ‘일반 택배들은 추가 배송료가 붙고 배송기간도 길어 불편함이 많았다’고 말했
다. 일반 택배사들은 우도행 배에 택배 물품만 싣고 고객들이 직접 항구에 와서 찾아가도록 하기도 해 다른 일을 하다가 택배를 찾
으러 급하게 가는 경우도 있었다며 쿠팡의 물류 시스템이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우도 배송을 진행하는 쿠팡친구는 ‘우도
주민들이 쿠팡을 반겨준다’며 ‘우도 내 큰 마트가 없다보니 쿠팡을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쿠팡의 로켓배송으로 우도를 포함한 제주 주민들은 배송비 걱정 또한 덜었다. 로켓와우멤버십에 가입하면 모든 배송과 반품이 무
료이기 때문이다. 우도 주민은 다 따지고 보면 더 싸게 살 수 있어서 매일 사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https://news.coupang.com/archives/18127/


쿠팡 관계자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든지 빠른 배송과 저렴한 배송비 혜택을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쿠팡은 전국 곳곳으로 로켓배송
망을 넓히고 있다”며 “제주를 포함해 앞으로도 전국 고객들에게 쿠팡의 로켓배송으로 전에 없던 고객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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